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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·진부역사올림픽지원시설축소건립에따른성명서안

○ 제안이유 : 평창·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의 비공식적인

              사업추진에 따른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

              하고자 평창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명서를

              발표하고자 하는 것임 

○ 주요내용
1. 원주~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·진부역사올림픽 지원시설

   축소 건립에 대한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대내외에 공표 요구

2. 원주~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·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

   시설 축소 건립 취소와 즉시 예산편성 요구

3.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

당초 설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

4. 평창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원주~강릉 복선전철구간의  
   평창·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하여

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,

5. 당초설계대로 미 추진시 군민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강력히

대응



- 평창·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-
성 명 서

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지난 2011년 7월 7일 온 국민들의 염원으

로 3번의 도전끝에 이루어낸 쾌거이자 평창군민들의 희망과

 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.

올림픽 유치이후 정부의 그간 올림픽 준비과정을 살펴보면

SOC사업 등 각종 사업의 축소추진 논란, 개·폐막식장 변경 추

진 논란, 올림픽 분산개최 논란 등 올림픽 준비에 따른 끊

임없는 논란의 제공으로 지역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

왔으며,    

평창·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라는 또한번의 논란으로

우리군민을 실망시키는 중앙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

가 없다.

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9개월 남은 시점에서 평창·진부역이 
올림픽 직접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설계와는 다른

올림픽지원시설(홍보관, 안내시설, 응급치료실 등)을 제외한

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, 이와같은 사업의 추진은 올림픽

의 성공개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올림픽 개최의 궁극적인

 목표인 후손에게 남겨줄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

한 간이역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. 



이에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역주민도 모르게 추진되고 있는 
원주~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·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

축소 건립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비효율적이고, 비상식적인

의도에 5만여 평창군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며, 
개최도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

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.

1. 정부는 원주~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·진부역사올림픽

   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한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대내외에

공표할 것을 요구한다.

2. 정부는 원주~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·진부역사의

   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의 취소와 즉시 예산편성 할

것을 요구한다.

3. 정부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유산으로 남을 수

있도록 당초 설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

요구한다.

이와같이, 평창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원주~강릉

복선전철구간의 평창·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

대하여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, 당초설계대로 미 추진시 군

민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.
2016. 5. 20

평 창 군 의 회


